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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할 시간
콜린 잭슨, RSC (유나니마 인터내셔널 인턴)
유나니마와 유엔에서 보낸 지난 몇 주간은 내게, 더욱 포함적이고 협력적이며 정의로운 세상을 향하려는 유엔의 열망과 세계 전반에 걸쳐 증가하는 외국인 혐오, 비참여적이고 배타적인 정치 사이에서 커져가는 대조를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2030년 유엔의 ‘아무도 버려두지 않기’라는 의제는 내가 참여했던 모든 포럼, 브리핑, NGO – 몇 가지만 대자면 이주민, 원주민 권리, 토지, 물, 바다, 종교간 동반자 관계, 여성에게 힘을 부여하기, 빈곤 퇴치에서의 청년의 역할, 지구촌 시민의식 등 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는 흔히 그렇듯이 지구와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험을 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제 2의 지구가 존재하지 않듯이 제 2안은 있을 수 없다.’고들 합니다. 변화에 직면하는 일은 믿음과 활동에 대한 커다란 도전, 즉 인간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그리고 유나니마의 맥락에서는 복음의 여인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신뢰할만하고 굳건하며 현실적인 비전을 향해 구체적인 단계를 취하라는 도전입니다. 임무를 앞에서는 때로 힘겨워 보이기도 했지만, 모든 유나니마와 그 외의 종교 그룹은 물론이고 이곳 유엔에서 활동하는 수 백여 개의 NGO들의 실질적 업무들에서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요람이 되는 과거 – 

그 화려함 안에는 매혹과 함께 위험도 있다. 
과거는 모방이 아니라 영감을 위한 것이며 반복이 아니라 지속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쟁윌)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라는 구실을 지닌 (이들은) 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비웃으려 한다. 어떤 이들은 수동적이라서 습관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오는 영향이 그들 주변의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자명해지는 “생태적 전환”뿐이다. 하느님이 만드신 작품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 소명을 사는 일은 완덕의 삶에 있어 필수적이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교적 체험이 가지는 선택적이거나 부수적인 측면이 아니다.” (LS 217)
